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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와 저임금근로의 상태의존성1)

최 효 미2)

본고는 기혼 여성의 저임금근로의 상태의존성 및 노동시장참여행태의 동태적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7차

(2004년)∼15차년도(2012년) 노동패널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7차년도 당시 20〜45세였던 기혼 여성들을 균형패널로 구성

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모형은 사건계열그래프 및 개인의 미관측 이질성을 통제한 동태적 패널 다항 로짓 모형을 활용하

였다.

분석 결과, 관측 시작시점인 7차년도에 저임금근로자였던 기혼 여성의 상당수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저임금근로 상태

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비저임금근로자의 경우에도 다수의 경우 비저임금근로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비저임금근로자의 경우 저임금근로로의 이동보다는 미취업으로의 이동이 많았으며, 비저임금근로에서 미

취업으로 이동한 기혼 여성의 경우 미취업상태가 지속되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특기할만한 점은 전문대졸 이상 학력 여

성의 경우 미취업상태가 지속되거나 비저임금근로 상태가 지속되는 양분화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반면, 고졸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저임금근로 비중이 높을 뿐 아니라, 다양한 고용형태간 이동이 눈에 띈다.

한편, 동태적 패널 다항 로짓 모형의 분석 결과, 전기의 고용형태가 전기와 동일한 현재의 고용형태에 유의미하게 영

향을 미치는 상태의존성이 발견되었다. 다만, 전기에 저임금근로 상태에 있던 기혼 여성이 현재 비저임금근로로 이동했을

확률 또한 유의미한 양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저임금근로가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이탈 방지에 일정 부분 기여하

고 있음을 짐작케 했다. 한편, 비저임금근로는 저임금근로에 비해 보다 큰 취업 유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학력

은 높을수록 미취업 대비 비저임금근로에는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보인 반면, 저임금근로의 경우에는 유의한 음의 효과

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즉, 4년제대졸이상 학력소지자의 경우 저임금근로를 하기보다는 미취업상태에 있을 확률이 높

은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는 고학력 여성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함을 역설하는 결과이다.

Ⅰ. 서 론

보육에 따른 부담은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에 따른 기회비용을 크게 만들어, 노동시장참여

를 제약하는 주된 요인이 된다. 또한, 보육 부담을 지닌 기혼 여성은 노동시장참여 자체가 제약을 받

을 뿐 아니라,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동시장에 직면하고 있을 위

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본고는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참여 행태와 상태의존성」(2014, 노동정책연구)의 연장선에서 이뤄진 연구

로, 일부 내용이 중복되어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2)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 노동패널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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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일자리는 근로시간의 융통성이 크고, 진입 장벽이 낮아 경력단절 이후 재진입이 쉽기 때

문에,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이탈을 방지하고, 노동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

나, 동시에 이러한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로조건과 낮은 임금을 보장하는 일자리이므로, 실

직에 따른 기회비용이 낮고 취업에 따른 소득증가가 유보임금을 초과하지 못하여 실망실업 확률을

높이는 기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고학력 여성의 경우 가구소득이 높고, 보육에 대한 기회

비용이 큰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노동시장에 저임금근로 일자리의 수가 많을지라도 노동시장참여

를 유인하기 쉽지 않다.

문제는 1990년대 이후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1970년대 이후 출생한 기혼

여성들의 상당수가 고학력 여성이라는 점이다. 현재 이들은 어린 자녀의 보육을 위해 노동시장에서

이탈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은데, 자녀가 성장하여 이들이 노동시장에 복귀하고자 할 경우 노동 수요

와 공급사이의 미스매치가 더욱 심각하게 발생할 위험이 높다.

한편,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는 자녀의 보육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장기에 걸친 동태적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기혼 여성의 노동공급은 인적 자본, 가구

특성과 같은 관측 가능한 특징뿐 아니라, 가구내 역할 분담 및 보육에 대한 태도 등과 같은 미관측

특성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생성 문제로 인한 추정치의 왜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

다.

이 논문은 보육부담을 지닌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행태의 장기에 걸친 동태적 변화와 고용

형태의 상태의존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 분석 방법으로 동태적 패널 다항 로짓(dynamic panel

multinomial logit) 모형을 활용함으로써, 내생성 문제를 완화하고 보다 정확한 추정치를 도출해내고

자 한다. 한편, 이항 모형을 적용한 기존 선행 연구들과는 달리, 본고는 고용형태를 미취업/ 저임금

근로/ 비저임금근로로 3개의 범주로 구분한 다항 모형을 적용함으로써, 대안적 노동형태로 미취업을

함께 고려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혼 여성들은 노동시장참여시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로조건

을 지닌 2차노동시장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다시 노동시장참여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

다. 따라서, 취업-미취업 혹은 저임금근로-비저임금근로 등과 같이 이항으로만 구분되는 모형보다

는 이들을 동시에 고려한 다항 모형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이때, 일반적인 다

항 로짓 모형이 아닌 동태적 패널 모형을 적용함으로써, 개인의 특성 및 고용형태 사이의 상관을 보

다 엄격하게 통제하여 추정치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이를 위해, 본고는 한국노동패널 7차년도(2004년)∼15차년도(2012)년까지 9개년도 자료를 균형

패널로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논문의 구성은 먼저 Ⅱ절에서는 저임금근로의 상태의존성에 관한 선

행연구를 개관하고, Ⅲ절에서는 분석 방법인 동태적 패널 임의효과 다항 로짓모형(dynamic panel

multinomial logit model with random effect)에 간략히 설명한 후, 분석 자료의 특징에 대해 소개한

다. 이어지는 Ⅳ절에서는 사건계열분석을 통한 고용형태의 동태적 변화와 동태적 패널 다항 로짓 분

석을 통한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Ⅴ절에서는 본 장의 논의를 요약 정리한 후,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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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연구

과거의 노동시장 참여 형태가 현재의 상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상태의존성(state

dependence)은 실업의 지속성 혹은 낙인효과(stigma 또는 scarring effect)에 대한 연구에서 많이 다

루어져 왔다. 이후 이러한 상태의존에 관한 연구는 노동시장참여 여부 뿐 아니라 열악한 노동시장지

위에 대한 연구로 확장되는 추세이다.

Cappellari & Jenkins(2004), Uhlendorff(2006), 석상훈(2008), Mosthaf et al(2009) 등의 최근의

연구는 저임금 일자리의 함정 효과에 보다 초점둔 연구 결과들이다. 이들은 임금근로 일자리를 저임

금근로와 고임금근로(비저임금근로)로 구분하여, 고임금과 실업사이의 이동 가능성보다 저임금과

실업 사이의 쌍방 이동 확률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저임금 일자리는 반복실업을 발생케 하는 연

결고리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석상훈(2008)은 동태적 프로빗 모형을 활용하여, 저임금 근로의 경험은 현재의 저임금 일자리

선택 과정에 있어 상태의존성이 존재하며, 과거의 실업 경험도 현재의 저임금 근로에 통계적으로 유

의한 효과를 갖는다고 하였다. 그는 특히 여성 실업자가 남성에 비해 저임금 일자리로 이행할 가능

성이 높다고 보았다.

Cappellari & Jenkins(2004)는 다변량 프로빗 모형을 사용하여, 남성 저임금근로자는 고임금근

로자에 비해 실업에 빠지기 쉬우며, 실업상태에 놓인 남성이 구직시 고임금근로자보다는 저임금근

로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그들은 이같은 함정효과가 학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주

장했다.

한편, Uhlendorff(2006)는 동태적 다항 로짓모형(dynamic multinomial logit model)을 적용하여,

본고와 같이 미취업-저임금근로-고임금근로 사이의 상태의존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미취업

뿐 아니라 저임금근로의 경우에도 강한 상태의존성이 존재했으며, 저임금근로와 미취업 사이의 양

방향 이동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저임금근로 경험은 미취업 경험에 비해서는 미래의

취업확률을 증가시키고, 고임금근로로 전환될 가능성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다 최근의 연구인 Mosthaf et al(2009)은 좀 더 세분된 취업형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는 종속변수인 취업형태를 고임금근로, 저임금근로, 실업, 비경제활동으로 4개의 범주로 나누었으

며, 저임금근로는 다시 시간제 근로와 전일제 근로로 구분하여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저임금 일자

리의 상태의존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시간제로 일하는 저임금 여성에게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실업 혹은 비경활상태의 여성에 비해 저임금근로 여성이 고

임금 일자리를 얻게 될 확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그는 기혼 여성들이 실업상태에

머물거나 좋은 일자리를 마냥 기다리기 보다는 실업을 벗어나기 위한 징검다리로 저임금 일자리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이처럼 보육부담을 안고 있는 기혼 여성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비해 취업 결정시 대안적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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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특징이 보다 강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Drobnič et al(1999)은 보육부담을

지닌 여성의 경우 재택근로, 보육시설 근접성, 근로시간 단축, 업무수행의 신축성 등이 노동시장 참

여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지적하며, 이 과정에서 기혼 여성들은 시간제 근로 혹은 임시직 일

자리를 선택하게 됨을 강조한다. Yu(2002), Okamura & Islam(2009), Ahn(2010) 등도 보육 부담이

큰 기혼 여성의 경우에는 안정적인 일자리보다는 오히려 시간제근로 혹은 임시직과 같은 저임금 일

자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불안정한 일자리는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이탈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한다.

Ⅲ. 분석 방법 및 분석자료

1. 분석 방법

본고가 고용형태의 상태의존성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한 분석 방법은 동태적 패널 임의효과

(dynamic panel random effect) 다항 로짓 모형(multinomial logit model)이다3).

개인 의 기의 고용형태  (미취업, 저임금근로, 비저임금근로)에 대한 다항 모형은 (식 1)과 같

다.

(식 1) 
  ｘ   ｙ       

이때,    …   이고,    ⋯   이고,    …   이며, x는 강외생성을 지닌 관측된 특성, y

는  의 고용형태를 나타내는 상호 배타적인 더미변수 벡터로 상태의존성을 측정하기 위한 변수이

다. 는 강외생성을 지닌 오류항이고, 는 시간에 대해 변하지 않는(time-invariant) 개인 특성을

나타낸다.

여기서, 는 진짜 상태의존(true state dependence) 만을 추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통제

변수이다. 일반적으로는 미관측 개인 특성 와 관측된 특성 x 사이는 상호 독립적 이라고 가정하는

데, 현실에서는 이러한 가정이 깨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며, 그럴 경우 추정치 에 왜곡이 발생하

게 된다. 예를들면, 기혼 여성 노동시장 참여 연구에서 자주 언급되는 미관측 특성으로는 보육에 대

한 남녀의 역할 차이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가 분석에 사용한 동태적 패널 모형은 이러한 미관측 개인 특성 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변수들의 평균값과 선형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함으로써, 이러한 제약을 완화한다. 즉, 

는 (식 2)   ｘ   와 같이 정의된다. 이 모형은 는 모든   에 대해서 ｘ 및 와 독립이라

고 가정한 모형으로,

3) 분석 모형에 관한 설명은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참여 행태와 상태의존성」(2014, 노동정책연구)에서 재인

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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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에 (식 2)를 넣으면,

(식 3) 
  ｘ   ｙ     ｘ      가 도출된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초기 조건의 문제(initial conditions problem)가 발생하게 되는데, 초기 조

건의 문제란 와 초기 값 ｙ 사이에 상관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노동시장 최초 진입시 고용형태 선택에도 개인의 미관측된 특성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러한 초기 고용형태는 현재의 고용형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를 감안해 주어야만 제대로 된 추정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관측 개인 특성을 나타내

는 의 오류항인 와 초기 값 ｙ 사이에 상관이 존재하게 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모형을 수정하여

야 한다.

본고는 Wooldridge(2005)가 제안한 방식으로, 초기 조건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Wooldridge(2005)에 따르면, 는 (식 5)   ｘ   ｙ    와 같이 정의되며, 이를 (식 1)에 반

영하면,

(식 6) 
  ｘ   ｙ    ｙ  ｘ      가 도출된다.

여기서, 개인 특성을 모두 통제한 후에도 남게 되는 오류항 가 Type Ⅰ 극단값 분포(extreme

value distribution)를 따른다고 가정하면, 동태적 패널 임의효과 다항 로짓 모형이 된다.

최종적인 형태의 우도함수는 (식 7)와 같은 형태를 띠게 되며,

(식 7)

  
∞

∞


  




  

 








 

  

 exp ｘ  ｙ   ｙ ｘ  

exp ｘ  ｙ   ｙ ｘ 











 

이때, 미관측 이질성  ≡      ′가 제약이 없는 분산-공분산 구조(unrestricted

variance-covariance structure)를 가진 다변량 정규분포(multivariate normal distribution)를 따른다

고 가정하고, 수치 적분을 통해 우도함수를 추정하였다.

이같은 동태적 패널 임의효과 다항 로짓은 여러 개의 고용형태 사이의 차이를 동시에 추정할 수

있으며, 관측된 특성 뿐 아니라 개인의 미관측된 특성까지 통제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고용형태로 인한 초기조건의 문제를 해결함으

로써, 내생성 문제를 완화하고 보다 엄밀한 의미의 상태의존성을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녔다.

그러나, 이러한 동태적 패널 다항 로짓 모형을 활용한 연구는 추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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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자료 및 변수 설명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한국노동패널 7차(2004년)〜15차(2012년) 총 9개년 자료이며, 7차년도 응

답자를 기준으로 균형패널로 구성하였다. 이 외에 내생성 문제 해결을 위해 포함된 초기 고용형태는

6차년도 이전의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사용하였다4).

분석에 사용된 주요 변수인 고용형태는 미취업, 저임금근로, 비저임금근로로 3개의 범주로 구분

된다. 먼저, 미취업은 실업과 비경제활동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근로시간이 주당 18시간미만인 경우

도 이에 해당한다. 기혼 여성의 경우에는 취업↔비경제활동 사이의 양방향 이동이 대부분이고, 한국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해서 실업 상태의 개인을 엄밀하게 구분하는 것이 모호할 뿐 아니라 실업 상태

에 머물러 있는 관측치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임금근로자는 크게 저임금근로자와 비저임금근로자로 구분하였는데, 이들을 구분짓는 특징은

근로자 본인의 근로소득이다. 이때 저임금의 기준점은 가장 널리 활용되는 방식인 OECD식 정의에

따라, 전체 근로자를 기준으로 시간당 임금의 중위임금(median wage)의 3분의 2미만의 임금을 받는

경우는 저임금근로로, 그 이상인 경우에는 비저임금근로로 정의한다5).

본 분석에 사용된 저임금근로 기준선과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은 <표 1>과 같으며, 이 수치는 노

동패널 표본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였다. 7차년도 기준 저임금근로 기준임금은 시간당 4,360

원이었으며, 임금수준 상승에 따라 기준임금도 상승하여 15차년도에는 시간당 6,822원 미만의 임금

을 받는 경우 저임금근로로 구분된다.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은 전반적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25%〜

30%가량이었는데, 성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남성의 경우에는 20%미만의 낮은 비중을 보인 반

면 여성의 경우에는 40%이상의 높은 비중을 보여, 여성이 남성에 비해 임금수준이 낮은 일자리에

다수 취업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다.

  <표 1> 저임금 기준선 및 저임금 근로자 비중
(단위 : 원, 명, %)

7차 8차 9차 10차 11차 12차 13차 14차 15차

저임금 기준선 4,360 4651 4,961 5,168 5,581 5,814 6,156 6,460 6,822

저임금

근로자

비중

전체 28.4 26.6 27.5 27.2 27.4 30.2 28.9 27.9 25.6

남성 16.8 14.8 16.8 15.3 15.2 17.6 16.3 15.2 13.4

여성 45.9 44.9 44.4 45.9 46.6 49.7 47.8 46.5 43.2

주 1 :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성별 비중은 성별 임금근로자 대

비 비중)을 의미함.

4) 한국노동패널 1차〜4차년도 자료를 분석기간에서 제외한 이유는 첫째, 초기 노동패널 자료의 경우 분석

변수의 정의가 다소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노동패널조사가 실시된 1차년도의 조사시기가

1998년으로, 외환위기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동이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6차년도

자료에는 보육시설 이용 변수가 조사되지 않았다.

5) 저임금근로의 기준설정에 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윤진호 ․ 이시균(2009)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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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본고의 분석 대상은 한국노동패널 7차년도(2004년)조사 기준 20〜45세 기혼 여성으로, 7

차년도 이후 15차년도(2012년)까지 총 9개년간 모두 응답한 개인이다. 연령을 기준으로 분석 대상을

한정한 이유는 보육부담과의 연관성 속에서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를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7차

년도 당시 45세를 초과하는 기혼 여성을 분석에 포함시킬 경우 15차년도의 연령이 너무 높아지기 때

문이다. 분석에 사용된 관측치는 매년 1,248명이며, 총 11,232개이다. 연령으로 분석 대상을 제한하

고, 균형패널로 구성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응답이 누락된 개인이 분석에서 제외됨에 따라 여성 임금

근로자 대비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여성 전체 표본일 때에 비해 약간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Ⅳ. 분석 결과

1. 기초 통계량

분석에 사용된 자료의 기초통계량은 <표 2>와 같다. 본고의 분석에 포함한 변수는 연령과 연령

의 제곱, 학력 더미, 가구주여부, 가구소득(본인소득 제외), 영유아자녀유무, 보육조력자유무, 보육시

설 이용자 더미변수, 그리고 현재와 전기의 고용형태 및 초기 고용형태, 변수의 평균값 등이다.

학력은 전반적으로 고졸이하의 비중이 70.1%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학력

도 조금씩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혼 여성이 가구주인 경우는 8.3%에 그쳐,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근로소득을 제외한 평균가구소득은 254만8천원이었다.

보육관련 변수는 영아자녀가 있는 기혼여성의 비중이 11.9%, 유아자녀가 있는 경우가 18.3%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자료가 2004년〜2012년까지 9개년에 걸친 균형패널 자료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영유아자녀가 있는 기혼여성의 비중이 점차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영아자녀가 있는 경

우와 유아자녀가 있는 경우는 7차년도에 각각 23.7%와 21.3%였으나, 15차년도에는 각각 3.7%와

7.6%로 급속히 감소하였다. 자녀의 성장에 따른 이러한 변화는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참여행태의 변

화를 잘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친인척 보육조력자가 있는 경우는 8.2%이었다.

본고가 특히 관심을 갖는 변수는 종속변수인 현재(t기)의 고용형태와 전기(t-1)의 고용형태이다.

현재의 고용형태를 기준으로 미취업자의 비중이 43.1%로 가장 높다.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31.2%, 비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25.8%로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약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전기의 고용형태

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도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았으나, 미취업자 비중이 약간 높아 44.9%였으며,

저임금근로자 30.3%, 비저임금근로자가 24.9%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차수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는 미취업자의 비중이 7차년도에는 현재 고용형태와 전기

의 고용형태가 각각 50.8%와 52.1%로 매우 높은 비중을 보이다 점차 낮아져 15차년도에는 각각

35.9%와 36.36%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린 자녀의 성장에 따라 기혼 여성의 노동시

장참여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짐작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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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기초통계량

전체 7차년도 15차년도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현재

고용

형태

미취업자 4,835 43.1 634 50.8 448 35.9

저임금근로자 3,501 31.2 352 28.2 407 32.6

비저임금근로자 2,896 25.8 262 21.0 393 31.5

전기

고용

형태

미취업자 5,037 44.9 650 52.1 453 36.3

저임금근로자 3,400 30.3 306 24.5 428 34.3

비저임금근로자 2,795 24.9 292 23.4 367 29.4

초기

고용

형태

미취업자 5,850 52.1 650 52.1 650 52.1

저임금근로자 2,754 24.5 306 24.5 306 24.5

비저임금근로자 2,628 23.4 292 23.4 292 23.4

평균연령 40.7 36.7 44.7

학력

고졸이하 7,876 70.1 892 71.5 863 69.2

전문대졸이하 1,695 15.1 183 14.7 191 15.3

4년제대졸이상 1,657 14.8 172 13.8 194 15.5

평균 교육년수 12.2 12.1 12.3

가구주

여부

가구주 929 8.3 87 7.0 125 10.0

비가구주 10,303 91.7 1,161 93.0 1,123 90.0

월평균가구소득(만원)1) 254.8 202.1 316.2

영아자녀있음 1,341 11.9 296 23.7 46 3.7

유아자녀있음 2,050 18.3 266 21.3 95 7.6

친인척보육조력자 동거 921 8.2 117 9.4 89 7.1

보육시설이용여부 1,909 17.0 221 17.7 107 8.6

관측치(N) 11,232 100.0 1,248 100.0 1,248 100.0

주 1 : 월평균 가구소득은 기혼 여성 본인의 근로소득을 제외한 월평균 총가구소득임.

한편, 고용형태별로는 미취업자와 비저임금근로자의 평균연령이 다소 낮은 반면, 저임금근로자

의 평균연령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고용형태에 따라 학력수준의 현격한 차이가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저임금근로 기혼여성의 평균교육년수는 11.1년으로 고졸이하 학력자의 비중이

86.8%로 압도적으로 높은데 반해, 비저임금근로 기혼여성의 평균교육년수는 13.1년으로 4년제대학

졸업이상 학력소지자의 비중이 28.1%에 달해, 임금근로자라 하더라도 두 개의 집단이 완전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반증하였다. 미취업자와 비임금근로자는 이 두 집단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었

다.

기혼여성이 가구주인 비중은 취업자의 경우 동일하게 11.1%인데 반해, 미취업자의 경우 4.5%로

낮았다. 저임금근로자와 비저임금근로자의 가구소득은 각각 222만5천원과 222만3천원으로 거의 같

았으며, 미취업자의 평균가구소득은 297만7천원으로 취업여성의 가구소득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보육관련 변수의 경우에도 고용형태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는데, 미취업자의 경우에는 영아자

녀가 있는 경우가 19.4%, 영아자녀가 있는 경우가 26.0%로 매우 높은 반면, 취업자의 경우에는 영유

아자녀가 있는 비중이 낮았으며, 특히 저임금근로자의 경우 영아자녀가 있는 경우 3.1%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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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자녀유무는 비저임금근로자보다 저임금근로자에게 보다 큰 영향을 미침을 짐작할 수 있다.

친인척이 자녀 보육을 도와주는 경우는 비저임금근로자 근로자인 경우 10%로 가장 높았으며, 미취

업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보육시설이용여부를 살펴보면, 미취업

자의 경우 오히려 보육시설 이용여부 비중도 높아져 23.5%가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었다.

<표 3> 고용형태별 기초통계량

미취업자 저임금근로자 비저임금근로자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평균연령 39.1 42.7 40.8

학력

고졸이하 3,313 68.5 3,039 86.8 1,524 52.6

전문대졸이하 816 16.9 321 9.2 558 19.3

4년제대졸이상 702 14.5 141 4.0 814 28.1

평균 교육년수 12.4 11.1 13.1

가구주

여부

가구주 217 4.5 390 11.1 322 11.1

비가구주 4,618 95.5 3,111 88.9 2,574 88.9

월평균가구소득(만원)1) 297.7 222.5 222.3

영아자녀있음 939 19.4 108 3.1 294 10.2

유아자녀있음 1,258 26.0 300 8.6 492 17.0

친인척보육조력자 310 6.4 321 9.2 290 10.0

보육시설이용여부 1.137 23.5 275 7.9 497 17.2

관측치(N) 4.835 100.0 3,501 100.0 2,896 17.2

주 1 : 월평균 가구소득은 기혼 여성 본인의 근로소득을 제외한 월평균 총가구소득임.

2. 고용형태의 동태적 변화

이 절에서는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행태의 동태적 변화를 살펴본다. 장기에 걸친 고용형태

의 변화를 보다 가시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사건 계열 그래프(event sequence graph)를 활용하였다.

사건 계열 그래프란 장기간에 걸쳐 일어난 사건들을 각 시점에서의 상태로 구분하지 않고 연쇄된 사

건 계열을 하나의 단위로 취급하여 그린 그래프로, 한 시점에서의 상태가 아닌 장기에 걸친 일련의

사건 연쇄들 간에 일정한 패턴을 발견하는데 유용한 수단이 된다(Macindoe and Abbott, 2004; 장지

연·이혜정, 2008; 반정호, 2010).

[그림 1]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관측시작시점인 7차년도(2004년)에 미취업자의 비중이 가장 높

고, 저임금근로자 〉비저임금근로자 순이었다. 최종 관측 시점인 15차년도(2012년)에는 미취업자의

비중이 현저히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비저임금근로자는 7차년도 당시 가장 낮은 비중을 보

였으나, 15차년도에는 상당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15차년도 당시 비저임금근로자는 393명으로,

7차년도 당시 262명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6). 이때 표로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1차년

도 미취업자가 15차년도에 비저임금근로 상태에 있는 경우가 134명으로 상당부분을 차지했으며, 7

6) 사건계열 그래프를 통해서는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없으므로, 고용형태별 구체적인 수치는 <표 2>를 참조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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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년도 당시 저임금근로자가 15차년도에 비저임금으로 이동한 경우는 87명, 7차년도와 15차년도 모

두 비저임금근로자였던 경우는 17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기혼여성의 고용형태 변화 : 사건 계열 그래프

주1 : 범례는 1.미취업(빨간색), 2.저임금근로(노란색), 3.비저임금근로(회색)을 의미함.

주2 : X축은 7차년도(2004년)를 시작으로 15차년도(2012년)까지의 응답차수, Y축은 빈도로 기혼여성 각각을

의미함. 즉, 가로 줄 하나가 한 개인의 고용형태 변화를 나타냄.

주3 : 각 차수별 관측치는 총 1,248명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관측 시작시점인 7차년도(2004년) 당시 고용형태별로 구분하

여, 이후 고용형태의 변화를 관찰해보았다([그림 2] 참조). 먼저, 관측 시작시점에 미취업 상태인 기

혼 여성의 절반가량은 최종 관측 시점인 15차년도까지 미취업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

시장에 재진입한 나머지 절반가량의 기혼 여성은 비슷한 비중으로 저임금근로와 비저임금근로로 진

입하였다. 한편, 미취업 상태에서 노동시장에 재진입한 기혼 여성들은 대체로 취업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측 시작시점인 7차년도에 저임금근로자였던 기혼 여성의 상당수는 지속적이고 반복적

인 저임금근로 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임금근로 여성의1/3가량은 9년의 관측기간동안

내내 저임금근로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취업이나 비저임금근로로 옮겨갔던 경우라

할지라도 다시 비저임금근로 상태로 회귀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저임금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수의 경우 비저임금근로 상태를 유지하였으며, 저임금근로

로의 이동보다는 미취업으로의 이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비저임금근로에서 미취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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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한 기혼 여성의 경우 미취업상태가 지속되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이에 반해 비저임금근로에서

저임금근로로 이동한 여성의 경우에는 비저임금근로와 저임금근로 사이를 왔다갔다하는 경향이 있

음이 포착되었다. 이는 저임금근로가 상대적인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구분되는 특성으로 인해, 저임

금근로 기준선의 경계선에 위치한 사람들 때문에 발생한 현상으로 추측된다.

[그림 2] 고용형태별 사건 계열 그래프(관측 시작시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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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범례는 1.미취업(빨간색), 2.저임금근로(노란색), 3.비저임금근로(회색)을 의미함.

주2 : X축은 7차년도(2004년)를 시작으로 15차년도(2012년)까지의 응답차수, Y축은 빈도로 기혼여성 각각을

의미함. 즉, 가로 줄 하나가 한 개인의 고용형태 변화를 나타냄.

주3 : 각 차수별 관측치는 총 1,248명임.

학력별 고용형태의 변화를 살펴보면, 고졸이하 학력을 지닌 여성에 비해 전문대졸이상 학력자

인 여성의 경우 저임금근로 비중이 확실히 낮았다. 특기할만한 점은 전문대졸 이상 학력 여성의 경

우 미취업상태가 지속되거나 비임금근로 상태가 지속되는 양분화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반

면, 고졸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저임금근로 비중이 높을 뿐 아니라, 미취업 → 저임금근로 혹은 저임

금근로→ 비저임금근로, 저임금근로 → 미취업 등 다양한 고용형태의 이동이 눈에 띈다.

이는 고학력 여성일수록 배우자의 학력도 높아 가구소득이 높을 가능성이 높고, 자녀의 보육 및

교육에 관심이 높고, 노동시장참여시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는 경향이 강해, 전반적으로 노동시장 진

입에 따른 유보임금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고학력 여성일수록 좋은 일자리를 원하는

데 반해, 노동시장에서 제공되는 일자리의 질이 보육에 따른 기회비용을 초과하지 못할 경우 노동시

장 참여 자체를 망설이게 된다. 한편,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인 경우 퇴직에 따른 기회비용이 커져

경력단절을 방지하게 된다. 이는 상당수의 고학력 기혼 여성이 비저임금근로 상태를 지속하는 경향

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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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학력별 고용형태 변화 사건 계열 그래프(관측 시작시점 기준)

고졸이하 여성 전문대졸이상 여성

주1 : 범례는 1.미취업(빨간색), 2.저임금근로(노란색), 3.비저임금근로(회색)을 의미함.

주2 : X축은 7차년도(2004년)를 시작으로 15차년도(2012년)까지의 응답차수, Y축은 빈도로 기혼여성 각각을

의미함. 즉, 가로 줄 하나가 한 개인의 고용형태 변화를 나타냄.

주3 : 각 차수별 관측치는 총 1,248명임.

3. 상태의존성 분석 결과

이 절에서는 동태적 패널 다항 로짓(Dynamic panel multinomial logit) 분석의 추정 결과를 제시

하고, 고용형태별 상태의존성을 중심으로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참여 행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임의 효과(ramdom effect)의 분산과 공분산이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동태적 패널 다항 로짓 분석이 미관측 특성을 통제한 보다 적합한 추정 모형임을 알

수 있다.

분석 결과, 전기(t-1기)의 취업자는 현재 취업자일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특히 전기의 고

용형태가 전기와 동일한 현재의 고용형태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상태의존성이 발견되었다.

즉, 전반적으로 취업→미취업으로의 이동보다는 취업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

다.

전기에 저임금근로 상태에 있던 기혼 여성의 경우에는 현재 저임금근로를 하고 있을 확률이 가

장 높긴 했으나, 비저임금근로로의 이동 또한 유의미한 양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저

임금근로 상태가 유지된 경우의 계수 값이 저임금근로에서 비저임금근로로 이동한 경우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나, 저임금근로의 함정효과가 존재함을 엿볼 수 있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점은 저임금

근로에서 미취업으로 이행할 확률에 비해서는 비저임금근로로 이행할 확률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저임금근로가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이탈 방지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음을 짐작케 했다.

반면, 비저임금근로는 저임금근로에 비해 보다 큰 취업 유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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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비저임금근로자였던 경우 현재 저임금근로를 하고 있을 확률에 비해 비저임금근로 상태에 있

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에 있는 기혼 여성들은 해당 일자

리를 지속하려는 경향이 강함을 반증하는 것으로, 양질의 일자리 유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

을 새삼 상기시킨다.

<표 4> 상태의존성 분석결과 : 동태적 패널 다항 로짓

저임금근로 비저임금근로

Coef. Std.Err Coef. Std.Err
상수 -13.512 7.671* -25.742 8.793***

초기

값

저임금근로 1.856 0.164*** 1.533 0.201***

비저임금근로 1.027 0.180*** 2.858 0.222***

전기

(t-1)값

저임금근로 2.556 0.105*** 2.419 0.130***

비저임금근로 2.058 0.130*** 3.272 0.137***

인적

특성

연령 0.366 0.092*** 0.376 0.104***

연령의제곱 -0.004 0.001*** -0.005 0.001***

전문대졸 -0.218 0.160 0.787 0.187***

4년제대졸 -0.793 0.191*** 1.362 0.200***

가구
특성

가구주여부 0.533 0.198*** 0.407 0.224*

가구소득 -0.003 0.000*** -0.005 0.000***

보육
변수

영아여부 -0.825 0.169*** -0.466 0.176***

유아여부 -0.364 0.178** -0.412 0.195**

보육조력자 0.339 0.187* 0.418 0.220*

보육시설 이용여부 0.425 0.183** 0.527 0.199***

평균

값

가구주여부 104.451 93.764 236.596 107.848**

가구소득 -0.012 0.014 -0.017 0.016

영아여부 6.202 4.721 15.076 5.483***

유아여부 6.815 5.065 4.282 5.820

보육조력자 -43.016 49.238 -53.790 56.907

보육시설이용 -0.175 6.284 12.499 7.210*

var(1) 1.830 0.251***

var(2) 3.001 0.391***

cov(2,1) 1.219 0.240***

Log-Likelihood -6,483.101

주 1 : 가구소득은 기혼 여성 본인의 근로소득을 제외한 월평균 총가구소득임.

한편, 학력은 높을수록 미취업 대비 비저임금근로에는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보인 반면, 저임금

근로의 경우에는 유의한 음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할만하다. 구체적으로는 고졸미만 학

력자에 비해 전문대졸이상 학력자와 4년제대졸이상 학력소지자는 미취업 대비 비저임금근로 확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반면, 4년제대졸 학력소지자의 경우에는 미취업대비 저임금근로 확률이 유의미한

음수로, 4년제대졸이상 학력소지자의 경우 저임금근로를 하기보다는 미취업상태에 있을 확률이 높

았다. 전문대졸이상 학력자의 경우에도 미취업대비 저임금근로 확률은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음수인

것으로 분석되어, 고학력 여성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이 필요함을 짐작케했다.

가구소득은 고용형태를 막론하고 높을수록 취업 확률보다 미취업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가구주인 기혼 여성은 가구주가 아닌 여성에 비해 취업 확률이 높아, 기혼 여성의 취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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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효과가 있음을 암시하였다. 이는 배우자 등 가구내 주소득원이 따로 존재할 경우 여성의 노동시

장참여가 감소한다는 선행연구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

보육관련변수의 효과에 대해 살펴보면, 친인척 보육조력자가 있는 경우 모든 경우에 유의한 양

의 효과를 보였으며, 보육시설 이용자의 취업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에 주요 제약요인으로 꼽히는 영유아자녀가 있는 경우 여성의 노동시장참여가 제약되

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우 미취업 대비 저임금근로

로 확률의 계수값이 비저임금근로인 경우의 계수값에 비해 크게 나타나, 영유아자녀가 있는 기혼여

성의 일자리의 질이 근로지속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즉, 임금수준이 낮은

저임금근로의 경우 노동시장에서의 소득이 자녀의 양육에 따른 기회비용을 초과하지 못하기 때문

에,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 저임금근로자의 상당수가 노동시장에 이탈됨을 엿볼 수 있었다.

Ⅴ. 요약 및 결 론

지금까지 기혼 여성의 저임금근로의 상태의존성 및 노동시장참여행태의 동태적 변화를 살펴보

았다. 한번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고자 하는 기혼 여성 혹은 보육으로 인한

부담을 안고 있는 기혼 여성은 노동시장참여 자체가 제약을 받을 뿐 아니라, 노동시장참여시 상대적

으로 열악한 2차노동시장에 직면하게 될 위험이 높다. 이러한 2차노동시장에 강한 함정효과가 존재

할 경우, 특히 유보임금이 높은 고학력 기혼 여성들은 노동시장참여를 더욱 꺼리게 되어 여성 고용

률은 크게 위축되게 된다.

분석 결과, 관측 시작시점인 7차년도에 저임금근로자였던 기혼 여성의 상당수는 지속적이고 반

복적인 저임금근로 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임금근로 여성의 1/3가량은 9년의 관측기간

동안 내내 저임금근로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취업이나 비저임금근로로 옮겨갔던 경

우라 할지라도 다시 비저임금근로 상태로 회귀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저임금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수의 경우 비저임금근로 상태를 유지하였으며, 저임금근로

로의 이동보다는 미취업으로의 이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비저임금근로에서 미취업으로

이동한 기혼 여성의 경우 미취업상태가 지속되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학력별로는 고졸이하 학력을 지닌 여성에 비해 전문대졸이상 학력자인 여성의 경우 저임금근로

비중이 확실히 낮았다. 특기할만한 점은 전문대졸 이상 학력 여성의 경우 미취업상태가 지속되거나

비임금근로 상태가 지속되는 양분화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반면, 고졸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저임금근로 비중이 높을 뿐 아니라, 미취업 → 저임금근로 혹은 저임금근로→ 비저임금근로, 저임금

근로 → 미취업 등 다양한 고용형태의 이동이 눈에 띈다.

한편, 개인의 미관측 이질성을 감안한 동태적 패널 다항 로짓 모형의 분석 결과, 전기의 고용형

태가 전기와 동일한 현재의 고용형태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상태의존성이 발견되었다. 다만,

전기에 저임금근로 상태에 있던 기혼 여성이 현재 비저임금근로로 이동했을 확률 또한 유의미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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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저임금근로가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이탈 방지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음을 짐작케 했다. 한편, 비저임금근로는 저임금근로에 비해 보다 큰 취업 유지 효과가 있는 것으

로 분석됐다.

학력은 높을수록 미취업 대비 비저임금근로에는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보인 반면, 저임금근로

의 경우에는 유의한 음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졸미만 학력자에 비해 고학력 기혼 여성

은 미취업 대비 비저임금근로 확률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4년제대졸 학력소지자

의 경우에는 미취업대비 저임금근로 확률이 유의미한 음수로, 4년제대졸이상 학력소지자의 경우 저

임금근로를 하기보다는 미취업상태에 있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그 외 가구 특성 변수와 보육관련 변수는 선행연구들과 맥락을 같이하였는데, 특기할만한 점은

영유아자녀가 있는 기혼여성의 경우 일자리의 질(임금수준)이 근로지속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

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몇가지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먼저, 고학력 여성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개발이 시급하다. 현재 어린 자녀가 있는 기혼 여성들이라면 1970년대생 이후

출생자로, 이들은 여성 대졸자가 급증하는 1990년대에 대학을 경험한 여성일 가능성이 높다. 이들이

자녀의 양육을 위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 자녀 양육이 끝나는 시점에 노동시

장에 재진입하기를 강하게 희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경력단절 여성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때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이들은 미취업상태를 지속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여성 일자리

정책 수립시 고학력 여성의 특성을 감안한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한편, 일가정 양립 정책의 확대 및 활성화를 통한 경력단절 방지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영유아 자녀가 있는 기혼 여성의 경우 근로시간의 융통성을 부여하는 정책 등이 경력단절을 방

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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